
가마고리 클래식 호텔 

 

성처럼 생긴 가마고리 클래식 호텔은 다케시마 섬과 미카와 만이 내려다보이는 

언덕에서 극적인 광경을 연출합니다. 이 시설은 1934 년에 설립되었으며 유서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호텔은 해외 관광객을 위한 최초의 정부 지정 호텔 중 

하나로 문을 열었고, 베이브 루스가 게스트로 출전한 미국 올스타 야구팀도 투숙한 

바 있습니다. 이 건물의 독특한 건축물과 가구는 호텔이 문을 열었을 당시 모습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그 시대의 생활과 취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호텔은 조경된 부지에 있는 3 개의 별관과 함께 유형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열정적인 프로젝트 

지금의 가마고리 클래식 호텔은 섬유 무역으로 부를 쌓은 나고야 출신의 사업가 

다키 노부시로(1868–1938)가 설립한 호텔입니다. 다키 가족은 가마고리에 별장을 

가지고 있었고, 노부시로는 미카와 만의 풍경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가마고리를 

관광지로 만들기로 결심하고, 1912 년에 다케시마 맞은편 해안에 도키와칸이라는 

여관을 개업했습니다. 

 

다키는 가와바타 야스나리(1899-1972), 다니자키 준이치로(1886-1965), 시가 

나오야(1883-1971) 등 유명한 문학인들을 초대해 도키와칸에 머물며 가마고리에 

대한 글을 써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작가들의 작품에서 언급된 가마고리는 널리 

알려지게 되었으며, 이러한 초기 성공으로 다케시마 지역 개발에 대한 다키의 

의지는 굳건해졌습니다. 1930 년대 초에는 다케시마로 가는 영구적인 다리를 

건설하는 데 자금을 지원했고, 도키와칸 위의 언덕에는 서양식 호텔을 지었습니다. 

 

다키의 결정은 일본의 마이너스 무역 수지를 바로잡기 위한 수단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고자 노력했던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한 서양식 호텔을 짓는 데 공공 자금 조달이 

가능해졌으며, 다키는 이 자금의 일부를 얻기 위한 로비에 성공하였습니다. 1934 년 

가마고리 호텔은 문을 열자마자 즉시 “국제 관광 호텔”로 지정되었고, 이는 

해외에서 온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주빈 

가마고리 호텔은 문을 연 지 불과 몇 달 만에 역사상 가장 유명한 외국인 

관광객들을 수용했습니다. 1934 년 11 월 미국 메이저리그 올스타 야구팀은 인근의 

나고야와 시즈오카에서 시범 경기를 치르기 위해 이 호텔을 거점으로 

이용했습니다. 

전설적인 베이브 루스(1895–1948)가 이끄는 팀에는 루 게릭(1903–1941)과 지미 

폭스(1907–1967)와 같은 위대한 선수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선수들은 

정치적 관계가 껄끄러웠던 시기에 미국과 일본 사이에 우호를 증진하고 일본 

올스타 팀들과 한 달 동안의 투어에서 18 경기를 치르며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야구 외교는 양국의 전쟁을 막지 못하였고, 일본군은 제 2 차 세계대전 당시 



가마고리 호텔을 병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징발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미군은 그 

뒤를 이어 호텔과 그 주변을 다케시마 휴게소로 알려진 휴양 시설로 만들었습니다. 

1952 년까지 제대한 군인들이 태평양을 건너 돌아오기 전에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회복하였습니다. 

 

이 호텔은 미국 점령이 끝난 후 개조하여 다시 문을 열었으며, 1957 년에는 쇼와 

천황(1901–1989)과 고준 황후(1903–2000)를 초청하였습니다. 2012 년에는 또 한 

차례 개조가 완료되었고, 그 시기에 가마고리 클래식 호텔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과거를 통해 살펴보기 

본관은 해외에서 온 방문객들에게 어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장식용 박공, 

넓은 처마, 탑형 확장과 같은 전통적인 일본 사원 및 성 건축 요소가 

포함되었습니다. 객실과 레스토랑은 다케시마와 미카와 만을 향해 부지를 바라보고 

있으며, 기존 디자인의 특징을 대부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샹들리에와 

로비의 꽃을 주제로 한 엘리베이터 다이얼과 같은 아트 데코 가구, 대리석제 창틀, 

청동 디테일이 포함됩니다. 특히 로열 스위트 룸과 호텔의 메인 다이닝 룸은 

1930 년대의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본관은 3 개의 별관과 함께 유형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THE COVE 과 옛 찻집인 오슈쿠테이 두 곳은 1916 년 도키와칸 여관의 

일부로 지어졌으며, 1982 년에 철거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1936 년에 지어진 6 면 

구조의 롯카쿠도로 원래 오슈쿠테이 찻집의 대기실이었습니다. 

 

가마고리 클래식 호텔은 일본 클래식 호텔 협회의 9 개 회원사 중 하나입니다. 회원 

호텔은 제 2 차 세계대전 이전에 설립되었으며 문화적 및/또는 건축적 중요성으로 

인해 보존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